
Sermon Notes: 

 

서론: 비유의 의미와 대상 

 

본론:  

1. 바리새인 

     가. 중간사로 불리는 마카비 시대로부터 시작 

     나. 어원: 페루심 = ‘분리된 자’ 

     다. 율법과 외적 의를 강조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변질됨  

2. 큰 잔치의 비유 배경 

     가. 장소: 바리새인들의 리더가 초청한 식사 자리 

     나. 시간: 안식일 

     다. 분위기: 화기애애가 아닌 살벌함  

     라. 목적: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에 대한 교훈 

     마. 내용: 어떤 사람이 초청한 잔치에 대해 거부한 세 사람 

          첫 번째 초청은 응했지만 두 번째 초청은 거절 

          초대한 사람: 예수 그리스도 

          초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주인의 분노 

               비교: 바리새인들의 착각 

          잔치에 강권하여 데려 오라고 함 

     바. 비유가 주는 교훈 

         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는 하나님 

          복음을 강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성도 

               성도는 모두 보냄을 받은 선교사! 

 

결론: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임을 알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

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잔치로 초청하는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사십시다. 

 

암송구절: 누가복음 14장 24 절  

‘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

하였다 하시니라’ 

 

메모:  

1.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로의 초대에 응하였는가? 

2.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? 

3. 이미 믿었다면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가? 


